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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Idea 

 

 

[조선/기계/운송] Prove Yourself 

: 피크아웃을 반박하라 

▲ 조선/기계/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 피크아웃을 경험한 주요 해상운임. 2024년 BDI 1,203.2p, SCFI 943.2p 전망. 철광석 물동량 

-1.6%, 석탄 물동량 -0.2%, 컨테이너 물동량 +3.8% 전망. 선복량 부족은 없음 

 피크아웃 논란의 종결은 탱커. VLCC, Aframax 유조선 시장에서 부족한 선복량에 근거한 구조

적 발주 확대 예상. VLCC 발주의 트리거는 OPEC+ 산유국의 감산 정책 중단 

 회복한 항공에서 기대할 점. 중국 노선의 회복 및 Post 유커로 떠오를 인도 여객 

 

 Part 1  [해운] 피크아웃을 경험한 주요 해상 운임 

2024년 예상 BDI는 1,203.2p(-0.7% YoY)로 기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2024

년 예상 물동량은 철광석 8.3조톤마일(-1.6% YoY), 석탄 5.0조톤마일(-0.5% 

YoY)이다. 석탄교역환경에는 여전히 노이즈가 존재한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을 재개했으나 교역량을 회복하지 못했고, EU는 2022년 8월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

입을 금지하고 있다. 2023년 9월 Capesize+Panamax 벌크선 기준, 선령 20년이상

의 노후선 비중도 7.1%로 낮아 제로 수준의 폐선을 예상한다.  

2024년 예상 SCFI는 943.2p로, 팬데믹 이전인 2011~19년 평균 917.3p에 근접

한 수준이다. 예상 운임은 1) 물동량(+3.8% YoY), 2) 선복량(+7.6% YoY), 3) 

WTI 유가(+7.7% YoY)로 도출했다. 2023년 9월말, 3,000TEU급 컨테이너선의 노

후선대 비중은 10.6%까지 상승하며 역사상 가장 높아진 수준이지만, 폐선보다 많은 

인도량이 예상되며 2024년 예상 선복량은 2,270만TEU(+7.6% YoY)이다.  

그림1  BDI 추이 및 2024년 전망  그림2  수급지표 하락이 SCFI 운임 하락의 원인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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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망 시리즈 9 – 조선/기계/운송: Prove Yourself: 피크아웃을 반박하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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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2  [조선] 피크아웃 논란의 종결은 탱커 

한국 조선업체들의 신규 수주액이 2021년 405억달러(+127.4% YoY)를 기록한 

후, 피크아웃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1) 2021년과 달리 현재는 잔여 슬롯

에 대하여 고수익성 일감을 선별 수주하는 단계이다. 2) 주가는 이익을 선반영하

고, 이익은 수주잔고에서 도출되며, 수주잔고의 수익성은 신조선가가 결정하기에, 

신조선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고려하면 피크아웃 우려는 기우이다. 

신조선가의 구조적 상승은 조선업의 공급력을 초과하는 수요 발생에 기인한다. 1) 

LNG선 숏티지 지속, 2) 친환경 컨테이너선에 대한 Top 선사들의 실험발주가 이

어졌고, 3) 탱커 발주 재개의 마지막 퍼즐까지 마련되면 184p까지 신조선가의 구

조적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탱커 수주 재개가 지연되며 시장의 피로도가 상

승했으나, 탱커 수주 재개를 통해 우려감은 해소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림3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신규 수주액 추이  그림4  조선부문 신규 수주액과 선종별 구분 

 

 

 
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현대미포조선의 조선+해양부문 합계 
기준. 2023년 10월말 기준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현대미포조선의 조선부문만 합산한 
기준. 2023년 10월말 기준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Clarksons 신조선가 Index 구성 선박의 선가 Table 

(백만달러, Index)  2019 2020 2021 2022 현재선가 

2015~20년 

과거평균대비 

상승률 

Peak 

추가  

상승률 

가정 

비고 

예상 신조선가지수  130.1  126.2  154.7  162.7  175.9   183.8    

실제 신조선가지수  129.8  125.6  153.6  161.8  175.7  37.6%    

Tanker Index  153.8  145.2  181.7  192.3  206.6  38.2% 209.4  1.4%  

VLCC 320,000DWT 92.0  85.5  112.0  120.0  128.0  44.2% 130.0  1.6% 한국 조선업체들의 VLCC 호가는 1.3억달러 수준 

Suezmax 157,000DWT 61.5  56.0  76.0  80.0  85.0  44.7% 86.1  1.3% 삼성중공업: 6월 수주 158KDWT급 전통연료 8,613만달러 

Aframax 115,000DWT 50.5  48.0  61.5  64.5  68.5  39.1% 69.4  1.3% Suezmax와 동일한 선가 상승 가정 

MR Tanker 51,000DWT 35.8  34.0  41.0  43.5  47.0  34.8% 47.6  1.3% Suezmax와 동일한 선가 상승 가정 

Bulk Index  128.0  123.3  160.8  155.1  164.2  30.6% 164.2  0.0%  

Capesize 180,000DWT 49.5  46.5  60.5  60.5  64.5  34.4% 64.5  0.0%  

Panamax 81,000DWT 27.0  25.5  34.3  33.0  34.3  30.5% 34.3  0.0%  

Handysize 35,000DWT 24.5  23.5  31.0  29.5  31.5  31.3% 31.5  0.0%  

Gas Index  138.7  133.9  158.2  175.1  195.0  43.0% 207.4  6.4%  

LNGC 174,000CBM 186.0  186.0  210.0  248.0  265.0  42.5% 270.0  1.9% HD현대중공업: 8월 수주 174KCBM급 2.65억달러 

LPGC 82,000CBM 71.0  71.0  87.5  95.5  111.0  56.3% 111.0  0.0% HD현대중공업: 8월 수주한 88KCBM급 1.07억달러 

DryCargo Index  141.9  139.9  172.8  177.6  188.1  33.5% 197.8  5.2%  

Container 13,000TEU 109.0  102.0  148.0  144.5  157.5  49.3% 170.0  7.9% 현대삼호중공업: 1월 수주 130KTEU급 메탄추진선 1.71억달러 

Container 2,750TEU 31.5  30.0  40.0  42.0  41.3  34.1% 41.3  0.0%  

PCC 7,000CEU 65.0  67.5  76.0  91.0  97.0  46.4% 110.0  13.4% 현대미포조선: 7월 수주 7,500CEU급 1.29억달러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0

30

60

90

120

150

0

10

20

30

40

50

2016 2018 2020 2022

(%)(십억달러) 조선+해양

달성률(우)

0

10

20

30

40

2016 2018 2020 2022

(십억달러) 탱커

컨테이너선

LNG선

신조선가지수 184p까지  

순항 예상 

조선업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반박 

 



2023년 11월 29일(수)  MERITZ Strategy Daily 전략공감 2.0 

Meritz Research  4 

2024년 탱커 예상 발주 기대감은 VLCC와 Aframax급에서 시작된다. 사우디아라

비아 등 주요 산유국 감산 기조 중단을 가정하면 VLCC는 55척 발주를 예상한다. 

Suezmax는 투기적 발주 수요 또는 Aframax 수요가 동일 노선에서의 Suezmax 

수요로 확산될 개연성이 있다. Aframax는 166척 발주를 예상한다.  

우리나라 조선소의 2022~23년 수주는 컨테이너선과 LNG선 비중이 크다. 2021

년 이후 우리나라 조선소의 유조선(Crude Tanker)수주 점유율은 급락했다. 우리

나라 조선소의 탱커 수주량 추정 로직은 다음과 같다. 1) 수주잔고를 분석해 인도

량을 추정하고, 2) 폐선량을 계산하고, 3) 주요 산유국의 물동량을 추정한 후, 4) 

국내외 조선소의 수주 여력을 진단한다.  

1) 수주잔고를 살펴보면, 연초기준 유조선 수주잔고/선복량 추이는 VLCC 3.0%, 

Suezmax 3.3%, Aframax 6.6%이다. VLCC와 Suezmax는 2000년 이후 가장 낮

은 수치이다. 2) 유조선 노후선대 비중은 12.9~17.4%까지 확대되었고, 스크랩가

격도 평균 515달러/톤으로 평균 스크랩 가격을 160달러 이상 상회하지만 폐선은 

zero 수준이다. 2000~03년 대규모 폐선을 야기한 ‘단일선체 유조선 퇴출’ 수준의 

환경 규제가 없더라도, 2004~22년 평균 폐선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폐선율을 예상

한다. 2024~25년 VLCC 4.1%, Suezmax 4.6%, Aframax 6.6%로 예상한다. 

그림5  우리나라 조선소의 탱커 발주량 추정 로직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VLCC, Suezmax, Aframax 수주잔고/선복량 추이  그림7  유조선 폐선량 및 노후선대 비중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3년 9월말 누계 기준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2026년까지인도량 추정 → 2025년까지단기 폐선량 추정 → 원유 수송량 ÷ 선복량을 통해 수급지표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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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 물동량에 대한 적정 선복량 수준을 계산해 발주량을 전망했다. 유조선의 

수급지표와 운임 간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 VLCC 발주의 트리거는 사우디아라비

아의 감산기조 종료가, Aframax 발주의 트리거는 브라질의 2027년까지 원유 생

산확대 계획이 될 개연성이 있다. 2015~20년 평시 기준 사이즈별 유조선 물동량/

선복량 지표를 계산하면 예상 발주량은 VLCC 1,660만DWT(55척), Suezmax 이

론상 zero, Aframax는 1,828만DWT(166척) 수준이다. 

4) 과거 발주 경험을 보면 발주량 추정치의 개연성이 검증된다. VLCC는 2000년 

이후 한 해 평균 발주량 40척, 최대 발주량은 108척으로 2024년 55척 발주 전

망에 무리는 없다. Aframax 한 해 평균 발주량은 32척, 최대 발주량은 107척으

로 경험칙 상 107척을 초과한 경우가 없어 ‘전망치-과거 최대 발주량’만큼의 수

요는 Suezmax로 이동하거나, 2025년 발주로 이연될 개연성이 있다. 

우리나라 외 경쟁 조선소의 VLCC 인도기준 2025~26년 잔여 슬롯은 54척으로 

파악된다. 보수적으로 경쟁 조선소가 잔여 슬롯 중 50%를 VLCC 수주 영업에 투

입해 값싼 가격으로 선점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주 Pool은 여전히 27척에 달한다. 

Aframax의 경우 2025~26년 잔여 슬롯은 1척인데, 마찬가지로 경쟁 조선소가 

슬롯 중 50%를 영업해 수주를 선점해도 한국의 수주 Pool은 86척이다.  

 

표2  원유 수송 시장 수급 및 운임 추정 

(백만톤, 백만DWT, P)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ytd 2024E 2025E 2026E 

VLCC 해상 물동량 1,161.4  1,340.6  1,377.6  1,395.6  1,323.8  1,249.1  1,168.6  1,336.4  1,116.4  1,380.8  1,395.6  1,395.6  

VLCC 선복량 194.5  199.9  214.3  225.4  227.7  247.3  256.2  262.1  273.7  281.0  269.8  259.7  

물동량/선복량 6.0  6.7  6.4  6.2  5.8  5.1  4.6  5.1  4.1  4.9  5.2  5.4  

VLCC 운임(달러/일) 62.5  59.8  56.5  53.5  65.7  61.3  35.8  62.7  56.7     

Suezmax 해상 물동량 1,466.6  1,655.0  1,750.4  1,809.0  1,883.7  1,789.7  1,753.1  2,010.9  1,698.2  1,883.7  1,910.1  1,948.3  

Suezmax 선복량 72.5  74.1  77.8  84.6  85.6  88.7  93.0  94.6  99.8  101.1  97.7  97.4  

물동량/선복량 20.2  22.3  22.5  21.4  22.0  20.2  18.9  21.3  17.0  18.6  19.6  20.0  

Suezmax 운임(달러/일) 81.7  72.4  74.3  74.9  85.0  72.4  55.5  120.4  103.7     

Aframax 해상 물동량 1,080.7  1,278.0  1,365.3  1,408.6  1,475.6  1,418.1  1,401.8  1,627.7  1,365.5  1,475.6  1,496.3  1,526.2  

Aframax 선복량 68.9  68.6  70.5  71.1  70.4  73.3  73.6  73.6  75.0  79.5  77.9  79.0  

물동량/선복량 15.7  18.6  19.4  19.8  21.0  19.4  19.1  22.1  18.2  18.6  19.2  19.3  

Aframax 운임(달러/일) 108.7  96.4  104.0  108.6  114.1  94.4  88.9  193.9  156.7     

주: 2023년 10월 집계 기준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5~26년 잔여 슬롯은 

경쟁조선소: 54척 

우리나라: 27척  

선형별 예상 발주량은 

VLCC 55척 / Aframax 166척 

Suezmax는 이론상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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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VLCC 예상 발주량 그림9  Suezmax 예상 발주량 그림10  Aframax 예상 발주량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VLCC: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주량  그림12  Aframax: 1) 2025년으로, 2) Suezmax로 확산 가능성 

 

 

 
주: 2023년은 9월 누계기준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3년은 9월 누계기준 
자료: Clarkson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3  한국 VLCC 수주 Pool 

(천CGT) CAPA 추정 
인도기준 수주잔고 

2025E 2026E 2025년(척) 2026년(척) 

Daewoo (DSME) 2,379  293  813  6  18  

Hyundai HI (Ulsan) 2,425  0  717  0  15  
Hyundai Samho HI 1,654  0  236  0  5  
Dalian Shipbuilding 272  0  0  0  0  

Samsung HI 2,815  213  1,059  4  23  
Shanghai Waigaoqiao 876  101  539  2  11  

JMU Ariake Shipyard 190  36  129  0  2  
Nantong COSCO KHI 430  61  344  1  7  

Imabari SB Saijo 191  0  191  0  4  
Bohai Shipbuilding 3  3  3  0  0  
Dalian COSCO KHI 409  40  189  0  4  

Namura Shipbuilding 262  0  262  0  5  
Kawasaki HI Sakaide 117  1  30  0  0  

New Times SB 921  0  343  0  7  
JMU Kure Shipyard 255  170  255  3  5  
Qingdao Beihai SB 531  20  43  0  0  

CSSC (Tianjin) 181  0  0  0  0  
Hengli SB (Dalian) 18  0  0  0  0  

COSCO HI (Yangzhou) 456  0  177  0  3  
총계 14,386  937  5,331  16  109  

  한국 9,273  507  2,826  10  61  
  경쟁사 5,113  430  2,505  6  48  

한국의 수주 pool     27 

주: 척당 CGT는 45,000로 가정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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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3  [항공] 회복한 항공에서 이후 기대할 점 

2023년 9월 국내선 여객 수는 19년대비 86.1%, 국제선 여객 수는 72.8%까지 

회복했다. 중국 여객 회복만이 53.0%로 부진한 상황이다. 국토부 동계(~3.30) 

국제∙국내 정기 항공 운항일정 발표에 따르면 19년 대비 국내선은 99%, 국제선 

93% 회복이 전망된다. 수요 촉진 요소는 1) 중국의 2024년 시진핑 주석 방한 추

진, 한국인에 대한 중국 비자 신청 간소화로 양국 교류 가속화가 전망된다. 2) 

Post-유커로 손꼽히는 인도 국제여객 성장이 기대된다.  

스카이스캐너의 한국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에도 2023년 이상 여행

에 투자할 비율이 80%에 달한다. 전년대비 검색량이 많이 증가한 여행지 순위를 

보면 10개 중 9개가 단거리 여행지로 중∙단거리 선호 트렌드는 유지될 전망이다.  

화물운송실적은 2022년초부터 시작된 감소세에서 2023년 8월 첫 성장을 기록했

다. 글로벌 ACK는 8월 누적 3,625억달러(+10.1% YoY)인데, 여객기 운항재개

에 따른 밸리카고 공급력 증가 효과이다. 9월말 기준 한국시장 공급력은 19년대비 

-8.9%수준(외항사 포함)으로, 반도체 업사이클에 따른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  

항공업계 회복의 변수는 3가지인데, 1) 기재도입 지연, 2) 유가 변동성, 3) 대한항

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이슈이다. Airbus, Boeing사의 기재 인도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유류비는 항공사 영업비용의 30~40%를 차지하는데, 중동지역 갈

등 격화, OPEC+ 감산 등이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10월말 EU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했고, EU∙미국∙일본 순으로 승인이 발

표될 전망이다. 11월 2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쟁점이었던 화물사업 매각을 결

정했다. 화물사업 포기 및 여객노선 양도조치로 대한항공 오너의 굳건한 의지는 

확인되었지만, 각국 승인이 늦어지며 합병 결정은 2024년으로 이연 될 전망이다. 

 

그림13  여객 수 증가 추이 그림14  중국 외 노선 수요 정상 회귀 그림15  2024년 여행계획 

   
주: 2023년 9월 기준 
자료: 항공포털,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항공포털,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3년 8월 설문조사 
자료: 스카이스캐너,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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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항공업 이슈는  

1) 기재도입 지연 

2) 유가 

3)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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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Idea 

 

 

[통신/미디어/엔터]  

Cutting-Edge Approach 

▲ 통신/미디어/엔터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 통신서비스: 2023년 통신업종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으나,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은 

+2.0%로 KOSPI(+6.4%)를 하회. 5G 가입자 성장 둔화 우려로 국내 통신업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5년 평균 수준(40% 초반)을 유지. 2024년 통신업종 주가는 4월 제22대 국회

의원 선거 전 규제 리스크 부각 가능성 등으로 상저하고의 흐름 전망. 2024년 말 5G 가입자

수는 3,872만명으로 핸드셋 가입자 대비 78.8% 비중을 차지하며 완연한 성숙기로 분류. 부

족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SK텔레콤과 KT는 AI 사업에 주력하며, LG유플러스는 전기

차 충전 시장에 진출. 금융, 부동산, 미디어, 클라우드 등 성장 가능성 높은 비통신 사업 비중

이 가장 큰 KT를 업종 내 Top Pick으로 유지 

 미디어/콘텐츠: 2023년 부진했던 글로벌 광고 시장은 2024년 +4.7% 성장 전망. 국내 광고 

시장은 전년 대비 +2.9% 성장 전망. 전통 광고대행사 이노션은 스튜디오 설립을 통한 콘텐

츠 제작, 전기차 충전 분야 모빌리티 특화 마케팅 등 업의 전환 시도. 광고 시장 위축, 글로벌 

OTT 경쟁 심화, 자회사 실적 악화로 부진했던 국내 방송/콘텐츠 업종의 2024년 턴어라운드 

전망. 넷플릭스는 광고 요금제 + 비밀번호 공유 제한 전략으로 3Q23 신규 가입자 876만명

을 기록하며 시장 우려를 불식. CJ ENM, 콘텐트리중앙은 미국 작가조합 파업 종료에 따른 사

업 정상화, 방송광고 시장 회복으로 2024년 실적 개선 기대. 2023년 국내 박스오피스는 다

소 더디게 회복됐으나, 2024년에는 1,47조원으로 전년 대비 +16.9% 성장 전망 

 엔터테인먼트: 2023년 상반기 좋은 흐름을 유지했던 엔터 4사 주가는 하반기 악재가 연이어 

터지며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임. 2023년 9월 누적 앨범 판매량은 8,220만장으로 2022년 연

간 판매량인 7,697만장을 초과. 한국 앨범 수출액은 2015~2022년 연평균 +33.6% 성장했

으나, 미국향 한국 앨범 수출액은 동기간 +78.5% 성장. 2023년 주요국 K-Pop 스트리밍 횟

수는 미국이 92억건(+39.4% YoY)을 기록하며 일본(97억건) 뒤를 빠르게 추격. 미국 내 한국

어 음원 스트리밍 비중은 2023년 0.9%로 유의미한 성장 중. 북미 활동을 넓히고 있는 K-

Pop의 기회요인 

 

 Part 1  통신서비스 

2023 Review: 무난했던 실적 

국내 통신업종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유무선 통신 사업 지표의 부진과 함께 하향 

조정되었다. 효율적인 비용 통제로 2023년 상반기 통신 3사 연결 영업이익은 대

체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SK텔레콤의 1H23 연결 영업이익은 9,582억원으

로 시장 컨센서스(9,588억원)에 부합했고, KT의 1H23 연결 영업이익은 1조 

622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1조 200억원)를 소폭 상회했다. 

본 자료의 원본은 2023년 11월 6일 발간된 

[2024년 전망 시리즈 10 - 통신/미디어/엔터: Cutting-Edge Approach] 임 

시장 기대에 부합한  

1H23 통신 3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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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대비 부진한 주가 

통신서비스 섹터의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은 +2.0%로 KOSPI 수익률(+6.4%)을 

크게 하회했다. 통신 3사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은 KT +2.3%, SK텔레콤 +5.4%, 

LG유플러스 -4.5% 기록했다. 

그림1  1H23 통신 3사 연결 영업이익 및 컨센서스 비교  그림2  2023년 상반기 KOSPI 섹터별 YTD 주가 수익률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업종 주가지수와 외국인 지분율은 전통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다.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은 SK텔레콤 41.3%, KT 42.7%, LG유플러스 39.1%

이다. 현재 기준으로 MSCI 정기변경 시 KT를 제외한 SKT와 LGU+는 지수 편

입이 가능한 수준이다. 

5G 가입자 성장과 실적 개선이 동시에 나타났던 2021년 통신서비스는 전 섹터 

중 가장 높은 외국인 매수 강도를 기록했다. 2022년에도 통신서비스 업종은 여전

히 높은 외국인 매수 강도를 기록했다. 5G 가입자 및 실적 둔화 우려가 커진 

2023년부터 국내 통신 업종에 대해 외국인들은 매도세로 대응하고 있다. 

그림3  통신 3사 주가 및 외국인 지분율 추이  

 

자료: FnGudi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수익률을 하회한 

2023년 상반기 통신주 주가 

부담 없는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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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 통신업종 투자전략 

2024년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 주가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2024년 4

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약으로 통신비 규제 리스크가 부

각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이후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 기업 펀더멘털에 집중하

는 투자 전략이 유효할 전망이다. 안정적인 통신+비통신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

한 KT의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다는 판단이다. 

2023년 상반기 기준 5G 가입자수는 3,063만명으로 핸드셋 가입자 내 63.9% 비

중을 차지했다. 2024년 말 5G 가입자수는 3,872만명으로 핸드셋 가입자 대비 

5G 가입자 비중은 78.8%에 도달할 전망이다. 통신 3사 5G 가입자 수는 SK텔레

콤 1,867만명(보급률 81.8%), KT 1,180만명(80.5%), LG유플러스 825만명

(70.6%)을 전망한다. 보급률 기준 5G 서비스도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높은 성장

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황이다. 

 

그림4  통신서비스 2024년 주가 전망  

 

주: 네이버트렌드 ‘통신비’, ‘요금할인’, ‘기본료’ 등 요금 인하 관련 검색빈도수 추이의 역축 그래프 
자료: FnGuide, 네이버트렌드,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규제이슈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통신비 인하 

공약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 20,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당별로 

크고 작은 가계통신비 공약이 등장한 바 있다. 2024년은 5G 상용화 6년차를 맞이

하는 시기인 만큼 통신비 인하에 대한 규제 방안이 등장할 가능성 존재한다. 

통신 3사 배당 및 배당차트 

통신 3사의 2023년 DPS(주당배당금)는 직전 대비 유지 혹은 상향될 전망이다. 

성장 지표 둔화로 실적 개선 기대감은 낮아졌으나, 효율적 비용 집행으로 수익성 

개선 및 배당 재원 확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주가 대비 기대 배당수익률

은 SK텔레콤 6.9%, KT 6.3%, LG유플러스 6.3%로 배당밴드 하단에 불과하다. 

상저하고의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 2024년 통신업 

2024년 말 핸드셋 대비 

5G 보급률 78.8% 전망 

또 다시 돌아온 선거철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3년에도 주주 친화적 

주주환원 정책 지속 

0

20

40

60

80

100200

250

300

350

400

450

50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pt)(pt) 통신업종 주가지수 네이버 '통신비' 검색빈도수(우, 역축)

선택약정 할인율
20%→25% 상향

사회 취약계층
요금감면 시행

보편요금제
국회 법안 제출

코로나19 
영업중단 업체

통신비 감면 법안 제출

이재명 대선후보
통신비 인하 공약 5G 중간요금제

도입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2023년 11월 29일(수)  MERITZ Strategy Daily 전략공감 2.0 

Meritz Research  11 

표4  19대, 20대, 21대 총선 당시 제안되었던 통신비 인하 공약들 

  

 

정당 공약 정당 공약 정당 공약  

새누리당 
음성통화 20% 할인, LTE에서의 데이터 
무제한 도입,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요금 20% 인하 

정의당 
중장년 층을 위한 4대 
가계비(통신주거교육의료) 절감 

더불어민주당 
공공 '무료 와이파이'. 2022년까지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 53,000여개를 
구축, 데이터 요금 절감 

민주 
통합당 

정부, 전문가, 사업자로 구성된 통신요금 
정책 협의체 구성,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규제 
강화, 기본료와 가입비의 점진적 폐지,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위한 전국민 캠페인 

  통합당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위해 
'단말기호갱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도입 

    정의당 
5G 맞춤형 보편요금제 도입과 주파수 
경매대가 개선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민생당 
실내 5G 음영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인빌딩 구축을 적극 지원, 5G 투자세액 
공제 일몰 연장 

지역 정당 선거구 후보 공약 지역 정당 선거구 후보 공약 

서울 
통합 

진보당 
노원구 노회찬 

통신요금 50%  

인하 
서울 

더불어 

민주당 
서대문갑 우상호 

19대 국회 임기 

중 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을 통해 

1인당 매월 1만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 법안을 제출

한 상태. 20대 국

회 시작하면  

재발의해 기본료 

폐지 

서울 
민주 

통합당 
은평구갑 이미경 

기본요금, 가입비, 

문자메세지 요금 

폐지 등 가계 

통신비의 경감 

경기 
더불어 

민주당 
덕양을 정대호 

담배세 인하, 

유류세 인하, 

통신비 

기본요금제 폐지 

등 공약 

자료: 언론,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국내 통신 3사 배당차트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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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Edge: AI에 집중하는 SK텔레콤과 KT 

SK텔레콤은 AI Company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투자는 물론 기술 개발에 주

력하고 있다. 작년 코난테크놀로지, 스캐터랩, 앤트로픽 등 국내외 주요 AI 개발사

들에 투자했고, 멀티 LLM(초거대언어모델) 전략 수행을 위해 자체 LLM 개발은 

물론 앤트로픽, 오픈AI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기존 통신 관련 

CAPEX를 최소화하고 AI 관련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며, 2028년 예상 매출액 

25조원 중 36%에 해당하는 9조원의 매출이 AI 연관 사업에서 발생할 전망이다. 

KT는 Large AI ‘믿음(Mi:dm)’을 출시했다. 믿음의 사업 전략은 ① B2B 시장에 

집중한 Large AI의 대중화, ② 믿음 모델을 개방해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Large 

AI 생태계 확장, ③ 새로운 수익화 모델 발굴이다. 출시하는 라인업은 총 4종으로, 

고객의 니즈와 컴퓨팅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공동주택과 근무지 중심의 완속충전 시장을 우선적으로 타겟하여 

전기차 충전사업에 진출한다.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헬로비전 등 계열사와 

협력하여 충전기수와 침투율을 끌어 올릴 계획이며, 이를 통해 3년 내 국내 Top 

3 전기차 충전 사업자 지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림6  SK텔레콤 AI 피라미드 전략  그림7  AI 관련 SK텔레콤 중장기 실적 목표 

 

 

 
자료: SK텔레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SK텔레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Large AI Mi:dm(믿음)의 기술적 특징  그림9  LG유플러스 계열사 협력 및 사업 목표 

 

 

 

자료: K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LG유플러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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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2  미디어/콘텐츠 

2023년 Review: KOSPI 수준의 광고업종 주가지수 

경기 둔화 우려로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국내 주요 광고대행사 영업이익 컨센서

스가 하향 조정되었다. 1H23 광고대행사인 이노션과 제일기획 주가는 연초 대비 

각각 각각 +7.7%, -7.1% 수익률 기록했다. 실적 기대감이 낮아진 제일기획 대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 이노션의 주가가 Outperform한 모습이다. 

2024년 글로벌 및 국내 매체별 광고 시장 전망 

2023년 글로벌 광고 시장은 GDP 성장률(+2.9%) 둔화와 함께 전년 대비 

+3.3% 성장할 전망이다. 지역별 광고 시장 성장률은 북미 +5.3%, 남미 +7.8%, 

서유럽 +2.7%, 아시아 +5.1%다. 2023년의 기저효과로 2024년 글로벌 광고 시

장 성장률은 +4.7%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광고 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2023년에는 전년 대비 -0.7% 역성장

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4년 국내 광고 시장은 2023년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한 13조 6,630억원을 전망한다.  

 

그림10  2023년 상반기 광고 업종 상대주가 추이  그림11  글로벌 광고 시장 및 GDP 성장률 전망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Dentsu, IMF,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utting-Edge: 이노션의 C.D.M 전략 

이노션의 C.D.M 전략은 Creative & Contents, Digital & Data, Meta & Mobility 

분야에서의 세분화 전략이다. Creative & Contents는 크리에이티브 밸류체인을 구

축하고 미래형 콘텐츠를 개발, Digital & Data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

하고 Data 사업을 고도화, Meta & Mobility는 모빌리티 특화 서비스 분야에 진출

하고 전기차 충전 관련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노션은 C., D. 부문 

매출을 2022년 대비 2026년까지 각각 +30%, +145% 성장, M 부문 매출을 

2026년까지 100억원, 2030년까지 매출이익의 5% 이상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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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2023년 Review: 실적만큼 부진한 주가 

2023년 국내 주요 방송/콘텐츠 사업자들의 주가지수는 시장을 크게 하회했다. 실

적 부진 및 주가 하락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①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방송광

고 시장의 위축, ② 글로벌 OTT 경쟁 심화에 따른 투자 축소 우려, ③ CJ ENM과 

콘텐트리중앙이 보유한 피프스 시즌과 Wiip의 작품 공급 중단과 그에 따른 영업

적자 확대 우려다. 

오히려 좋은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2022년 상반기 처음으로 구독자수 감소를 경험한 이후 다시 가입자 

순증세 유지 중이다. 3Q23 넷플릭스는 시장 기대치(549만명)를 크게 상회하는 

876만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글로벌 OTT 경쟁 심화로 넷플릭스는 요금제 

인상 등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그림12  2023년 상반기 방송/콘텐츠 상대주가 추이  그림13  넷플릭스 글로벌 유료 구독자 순증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Netflix,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광고 요금제 출시 후 6개월 동안 약 500만명의 글로벌 가입자 확보에 성공한 넷

플릭스는 최근 3Q23 실적발표에서 광고 요금제 글로벌 가입자를 이전 대비 3배 

증가한 1,500만명으로 밝힌 바 있다. 광고 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구독 수익

에 광고 수익이 더해져 ARPU 상승에는 더욱 긍정적이다. 5월 미국에서 시작된 

계정 공유 제한은 최근 한국에서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계정 공유 제한은 확대

될 전망이며, 이는 광고 요금제로 전환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K콘텐츠 소비 트렌드 

국가별 제작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넷플릭스 TV Show 부문 글로벌 Top10 제작 

국가별 점유율을 정리하였다. 2020년 4분기 4.8%에 불과했던 넷플릭스 TV 

Show 부문 한국 점유율은 <오징어게임>이 큰 인기를 얻었던 4Q21 27.2%를 기

록한 이후 글로벌 2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에도 3분기까지 평균 약 

14%의 시청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입지 강화하는 중이다. 

안정적인 가입자 순증세 유지 

 

시장 수익률을 크게 하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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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는 2021년 15편, 2022년 25편, 2023년 28편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성비가 입증된 한국 콘텐츠에 대한 넷플릭스

의 투자는 향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금액은 

8천억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연간 제작편수를 약 2편씩 늘려가며 콘텐츠 투자금액

도 비례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표5  넷플릭스 TV Show 부문 글로벌 Top 10 제작 국가별 점유율 

순위 4Q20 1Q21 2Q21 3Q21 4Q21 1Q22 2Q22 3Q22 4Q22 1Q23 2Q23 3Q23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68.1%) (61.6%) (47.7%) (69.6%) (53.0%) (61.9%) (52.1%) (61.7%) (62.1%) (58.9%) (58.9%) (36.3%) 

2 
영국 영국 멕시코 스페인 한국 한국 스페인 한국 영국 한국 한국 영국 

(10.3%) (11.8%) (11.9%) (11.2%) (27.2%) (12.4%) (12.7%) (16.4%) (9.2%) (17.0%) (11.8%) (15.6%) 

3 
한국 프랑스 스페인 한국 스페인 영국 한국 영국 독일 스페인 콜롬비아 한국 

(4.8%) (8.8%) (8.5%) (5.5%) (6.2%) (10.6%) (10.4%) (5.1%) (9.2%) (9.6%) (8.0%) (13.9%) 

4 
독일 이탈리아 영국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멕시코 스페인 영국 영국 일본 

(3.8%) (4.3%) (7.8%) (3.3%) (2.7%) (7.2%) (9.6%) (3.3%) (7.0%) (4.0%) (6.5%) (12.5%) 

5 
스페인 한국 한국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스페인 한국 일본 스페인 독일 

(2.6%) (2.9%) (5.1%) (2.3%) (1.8%) (3.2%) (7.8%) (3.0%) (4.3%) (2.5%) (4.5%) (6.1%) 

6 
콜롬비아 멕시코 폴란드 일본 멕시코 스페인 멕시코 이탈리아 일본 터키 터키 스페인 

(2.1%) (2.7%) (4.6%) (1.3%) (1.8%) (2.8%) (2.3%) (2.7%) (1.7%) (2.4%) (1.7%) (5.6%) 

7 
프랑스 아일랜드 프랑스 요르단 일본 이탈리아 독일 콜롬비아 콜롬비아 프랑스 멕시코 남아프리카 

(2.0%) (1.8%) (4.4%) (1.0%) (1.8%) (0.7%) (1.5%) (2.6%) (1.6%) (1.4%) (1.4%) (3.6%) 

8 
러시아 콜롬비아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브라질 캐나다 터키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노르웨이 

(1.6%) (1.7%) (2.8%) (1.0%) (1.7%) (0.4%) (1.2%) (1.4%) (1.5%) (0.9%) (1.3%) (2.5%) 

9 
멕시코 독일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인도 터키 캐나다 UAE 이스라엘 일본 터키 

(1.5%) (1.5%) (2.7%) (0.9%) (0.9%) (0.2%) (1.0%) (1.4%) (1.2%) (0.8%) (1.2%) (1.7%) 

10 
일본 스페인 아이슬란드 브라질 프랑스 터키 폴란드 호주 이탈리아 브라질 덴마크 멕시코 

(1.3%) (1.3%) (1.2%) (0.6%) (0.3%) (0.2%) (0.5%) (0.8%) (0.9%) (0.7%) (0.8%) (1.4%) 

자료: FlixPatrol,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K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정부 지원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정부예산의 0.89% 수준인 3조 7,302억원

(+7.4% YoY)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콘텐츠산업 부문은 8,134억원

(+8.4% YoY)으로 문체부 예산의 21.8% 비중을 차지한다. 전세계에 K콘텐츠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2024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4년 미국 콘텐츠 제작 정상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된 미국 작가조합 파업이 종료되면서 작품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 고조되고 있다. CJ ENM이 보유한 피프스 시즌과 콘텐트리중

앙의 Wiip의 경우 파업 기간 동안 영업적자폭이 확대되었다. 작가들의 일선 복귀

로 콘텐츠 제작이 정상화되는 2024년 미국 제작 자회사들의 영업적자폭 축소 기

대된다. 

 

 

가성비 甲의 한국 콘텐츠 

정부와 산업계 모두  

K콘텐츠 확산을 위해 노력 

미국 작가조합 파업 종료로 작품 

촬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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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정부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 추이 및 비중  그림15  Fifth Season, Wiip 매출액 및 당기손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영화/유료방송 2023년 Review: 여전히 부진한 주가 흐름 

국내 박스오피스의 더딘 회복과 개봉작들의 흥행 부진으로 CJ CGV 영업이익 컨

센서스 하향 조정되었다. 유료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 역시 콘텐츠 투자 확대

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되었다. 2023년 글로벌 극장사

업자들의 주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 대체적으로 회복하는 추세다. 

CJ CGV는 국내 박스오피스 부진과 대규모 유상증자 단행을 이유로 연초 대비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국내 영화 관람객수는 2023년 6~8월 세 달 연속 1,400만명 이상을 기록하며 회

복 기대감을 높였으나, 9월 10월 700만명 수준으로 낮아지며 개봉 작품에 의한 

높은 편차를 보였다. 300만명 이상 관람객수를 기록한 영화는 2021년과 3편에 불

과했으나, 2022년 8편, 2023년 10편 기록했다. 

 

그림16  2023년 상반기 영화/유료방송 상대주가 추이  그림17  300만명 이상 관람객수를 기록한 영화 편수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OFI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023년 영화/유료방송 주가 

KOSPI 수익률을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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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 박스오피스 전망 

CJ CGV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로 세 차례 티켓 가격을 인상하면서 

ATP가 3년째 상승했으나, 최근 국내 박스오피스 흥행을 위한 프로모션을 확대하

면서 2023년 ATP는 소폭 감소했다. 전세계 주요 국가 중 한국은 극장 매출 회복

률이 다소 낮은 편으로 티켓 가격 인상이 극장 매출 회복을 더디게 만들었던 만큼 

극장 프로모션에 따른 빠른 매출 회복세가 기대된다. 

2023년 국내 박스오피스 1.26조원(+8.6% YoY), 영화 관람객수는 1.25억명

(+10.7% YoY)을 전망한다. 국내 박스오피스 전성기인 2019년 대비 비중은 

2022년 49.8%, 2023년 55.1%로 다소 더디게 회복 중이다. 2024년 국내 박스오

피스는 1.47조원(+16.9% YoY), 관람객수 1.52억명(+21.8% YoY)을 전망한다. 

 

그림18  국내 상영관 ATP(Average Ticket Price) 추이  그림19  국내 박스오피스 추이 및 전망 

 

 

 

자료: KOFI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OFIC,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Part 3  엔터테인먼트 

2023년 Review: 실적은 늘 기대 이상 

국내 엔터 4사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앨범 판매량 증가와 성공적인 콘서트 성과 반

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중소형 엔터 사업자들 주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2023년 상반기는 엔터업종이 주식 시장을 주도했다. 다만, 하반기 위버스 멤버십 

출시 연기, 블랙핑크 재계약 불확실성, 연예계 불미스러운 이슈 등으로 주가 하락

하며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였다. 

국내 앨범 판매량 현황 

써클차트 기준 국내 앨범 판매량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6.0% 성

장했다. 2022년 대비 2023년 앨범 판매량은 블랙핑크가 컴백한 9월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2023년 1~9월 누적 앨범 판매량은 8,220만장으

로 2022년 연간 판매량인 7,697만장을 초과했다. 

ATP보단 관람객수  

증가가 중요 

2024년 국내 B/O 전망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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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동 100만장 이상을 달성한 앨범은 16개로 2022년 10개 대비 큰 폭으

로 성장했다. 초동 판매량과 구보 판매량의 동반 성장으로 신규 K-Pop 팬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2023년 9월 구보 판매량은 Top 100 기준 

915만장으로, 2022년 9월(588만장) 대비+55.6% 성장했다. 

앨범 수출 현황 

한국 앨범 수출액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1.35억달러(+80.6% YoY)로 

가장 크게 성장했다. 수출 대상 국가 역시 2012년 49개국에서 2022년 140개국

으로 증가하며 질적 성장을 달성했다. 미국향 수출 지표로 2015년부터 연평균 

+78.5% 성장해 2022년 3,861만달러 기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미국향 

한국 앨범 수출액은 2023년 9월 누적 4,900만달러로 이미 2022년 연간 수출 금

액을 초과하는 수준을 달성했다. 

 

그림20  1H23 엔터 4사 연결 영업이익 및 컨센서스 비교  그림21  2023년 상반기 엔터 4사 상대주가 추이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2022년 vs 2023년 써클차트 Top100 앨범 판매량 추이  그림23  국가별 한국 앨범 수출액 추이 

 

 

 

자료: 써클차트,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관세청,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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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비 현황 

2023년 10월 K-Pop Top 100 그룹의 글로벌 스트리밍 누적 횟수는 904억건으

로 전년 대비 +42.2% 성장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97억건으로 K-Pop 스트리

밍 누적 횟수가 가장 많았으나, 미국이 2022년 66억건에서 2023년 92억건으로 

+39.4% 성장하며 가장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트리밍 횟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74억건)와 인도(62억건)가 빠르게 증가했다. 

전세계 주요국에서 스트리밍 되고 있는 음원들을 언어별로 구분할 경우 한국어 음

원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미국 내 한국어 음원 스트리밍 비중은 2021년 0.5%에

서 2022년 0.7%, 2023년 0.9%로 의미 있게 성장했다. 미국 음원 시장은 규모만

큼이나 국내 엔터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이며, 현재 북미 활동 영역을 넓

히고 있는 K-Pop 아티스트들의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시장이라는 판단이다.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시장은 매년 빠르게 성장해 2022년 175억달러 규모로 추

정된다. K-Pop 글로벌 팬덤 확대로 국내 엔터 4사 음원 관련 매출액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이브 음원 스트리밍 관련 매출액은 3Q23 실적발표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최근 눈에 띄게 성장했다. 음원 수익 지표를 공개하는 JYP Ent.는 

2016년 음원 매출액 104억원에서 2022년 41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 해외 

음원 매출액은 동기간 16억원에서 328억원으로 음원 부문 성장을 견인했다. 

다양한 현지화 전략 추진 

JYP Ent.의 A2K 프로젝트를 통해 다국적 걸그룹 VCHA(비춰)가 9월 프리 데뷔

했으며 연내 정식 데뷔 예정이다. VCHA는 6인의 멤버 전원이 미국과 캐나다 국

적 혹은 이중국적으로 북미 시장 직접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이브

는 11월 18일 <The Debut: Dream Academy> 종영과 함께 글로벌 걸그룹 최종 

멤버가 확정된다. 이 외에도 엔터 4사는 미국, 일본, 태국 등 다국적 멤버로 구성

하여 현지에 특화된 아이돌 그룹을 준비하며 다양한 현지화 전략을 시도 중이다. 

 

그림24  Top 100 K-Pop 그룹의 글로벌 스트리밍 횟수   그림25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시장 규모 

 

 

 

주: 2023년 10월 기준,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IFPI,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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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및 MD 매출 성장 

콘서트 사업은 엔데믹으로 공연 활동이 재개된 이후 코로나19 이전을 크게 상회

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특히, 2023년 정상화된 콘서트 사업의 경우 콘서트를 진

행할 때마다 모객수 규모가 확대되어 2024년부터는 개별 아티스트마다 이전 대비 

규모를 키워 진행될 예정이다. 

콘서트 공연장 규모 확대에 따른 모객수 증가와 더불어 티켓 가격 인상 역시 긍정

적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블랙핑크 월드투어의 티켓 가격은 약 110,000

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블랙핑크 월드투어 일정을 시작으로

K-Pop 아티스트 대부분의 티켓 가격이 154,000원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연 활동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MD 매출은 꾸준히 증가

했다. 콘서트 공연장 외에도 팝업스토어 형식의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몰을 통한 

굿즈 판매 호조는 지속되었다. 아티스트 배분 비율이 낮은 MD 매출이 증가할수록 

엔터 사업자 수익성에는 더욱 긍정적이다. 

 

그림26  엔터 4사 사업부별 매출액 추이 

 

자료: 각 사,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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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 재해석 조혜빈 연구원 

 

탄소, 다음은 메탄? (Bloomberg) 

 

출처 : ESG 경제(http://www.esgeconomy.com)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Forbes)  
EU가 세계 최초로 에너지 섹터 메탄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메탄 배출 감축에 관한 규정'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올해 말부터 유

럽 지역내 기업들의 전 공급망에 걸친 메탄 배출량 모니터링이 시작되고, 2030년부터 메탄 다배출 물질 즉 원유와 가스의 수입을 

제한한다. 탄소에 이어 메탄 규제가 시작되면서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쳐 온실가스 관련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

요국들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앞두고 메탄 감축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금융사도 동참하고 있는 모

습이다. JPMorgan의 경우 최근 1) 기업들의 메탄 배출 감축 노력 강화 촉구, 2) 메탄의 누출, 배출 및 연소 감소를 포함하여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운영 배출량에 대해 감축 목표 설정을 발표했다. 이를 필두로 다른 글로벌 금융사들도 이와 비

슷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메탄 규제 압박이 에너지 관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되는 만큼 COP28이후 진행되는 각국의 메탄 규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U, 메탄 배출 감축 법안 최종 합의 

2023.11.15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메탄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2030년부터 

메탄 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 수입을 금지하는 메탄 배출 규제법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전세계에서 최초로 메탄 관련 화석연료 규제가 입법화되는 것이다. 향후 

천연가스, 석유, 석탄을 EU로 수입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메탄 배출 감축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을 거친 후 올 연말 발효될 것으

로 보인다. 

이 법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이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에서 고지하는 기준에 따라 자

사의 메탄 배출량을 명시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석유와 가스, 석탄 기업은 메탄 

배출량을 측정하고 인증을 받은 후 배출량을 보고하는 한편, 메탄 배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EU에 화석연료를 수출하는 해외 기

업에도 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EU 회원국 정부는 규제를 준수

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다. 탄소에 이어 메탄 규제가 시작되면서 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쳐 온실가스 관련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1  EU 메탄 배출 감축 법안 최종 합의 내용 일부 발췌  표1  EU 메탄 배출 감축 규제 주요 내용 

Commission welcomes deal on first-ever EU law to curb 
methane emissions in the EU and globally 
 
The Commission welcomes the provisional agreement reached today 
between the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n a new EU Regulation 
to reduce energy sector methane emissions in Europe and in our 
global supply chains. 
 
Today's agreement is therefore crucial to delivering the European Green 
Deal and reducing our net greenhouse gas emissions by at least 55% by 
2030. It will oblige the fossil gas, oil and coal industry to properly 
measure, monitor, report and verify their methane emissions 
according to the highest monitoring standards, and take action to 
reduce them. 

 

 

시행시기 내용 비고 

메탄 배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 석유와 가스 사업자는 메탄 
배출량을 측정해 공시해야 함 

 메탄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메탄 대량 배출 기업은 
긴급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함 

역외 기업에 적용 - 

화석연료 수입업체의 메탄 
배출 모니터링 의무화 

 화석연료 수입업자에 메탄 감축조치 
입증책임 부과 

기준 미부합시 화석연료 
수입 금지 

- 

자료: European Commissio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European Parilment,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EU, 2030년부터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 규제 

2027년부터 역외 기업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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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을 앞두고 주요국 메탄 규제 움직임 

EU뿐만 아니라 글로벌 메탄 배출량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도 비슷한시기에 

메탄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경우 메탄 배출량 측정을 위한 국제적 표

준 마련부터 포집 계획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4년까지 천연가스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측정, 검증, 보고

하는 방식의 국제적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메탄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메탄이 탄소보다 약 84배(20년 기준) 높은 온난

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메탄은 특히 석탄 채굴,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과정, 정

제 및 생산,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 과정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데, 이번 규제

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 등의 석유와 가스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를 앞두고 

COP26에서 체결된 글로벌 메탄 서약을 이행하기 위한 메탄 감축 방안을 연이어 발

표하면서 메탄 감축을 향한 국제적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2  글로벌 상위 10개국 메탄 배출량 (2022년 기준)  그림3  탄소 및 메탄의 온실화 영향도 비교 

 

 

 

자료: Statist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US EP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국가별 석유 및 가스 부문 메탄 배출량  그림5  COP26 Net-Zero 시나리오 상 화석연료 메탄 경로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IE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11월 30일부터 진행되는 COP28, 

메탄 감축 움직임 탄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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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도 메탄 규제 동참 

메탄 규제 움직임에 금융사도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다. JPMorgan의 경우 ‘The 

Methane Emissions Opportunity’ 보고서를 통해 1) 기업들이 메탄 배출을 줄

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2) 메탄의 누출, 배출 및 연소 감

소를 포함하여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석유 및 가스 부문의 운영 배출량에 대해 감

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메탄가스 다배출원인 석유 및 가스에 관해서는 공급망 전체를 포괄하도록 

Scope3 배출 목표를 확대했다. 또한 JPMorgan은 2022년 12월 말부터 새로운 

에너지 믹스 지표를 사용해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익스포져를 줄이고 Net-Zero 자

금 조달은 늘렸다. 화석연료 관련 자금 조달을 당장 종료하지는 않았으나, 포트폴

리오 내 일부 자산의 경우 매각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전반적인 배

출 감축 프레임워크와 수단은 그대로 유지하되, 주요 영향 영역에 대한 기업의 참

여를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비산 및 메탄 배출, 플레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등 주요 영향 영역에 대한 고객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을 명시했다. 

현재 글로벌 대형은행 Bank of America, Wells Fargo, Citi 등이 Net-Zero 타겟

을 온실가스 전체로 정의하고 있어 JPMorgan을 필두로 다른 글로벌 금융사들도 

이와 비슷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압박이 에너지 

관련 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COP28이후 진행되는 

각국의 메탄 규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림6  JPMorgan, 석유 및 가스 부문 최종 목표 업데이트 

 

자료: JPMorgan Chase & Co 

 
 

원문: JPMorgan Touts Methane Curbs in Bid to Boost Climate Investment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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